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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개신교 예배, 오후에는 천주교 미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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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철 대정고등학교 교사는 6·25전쟁 당시 격동의 현장을 증언하는 역사사진자료집인 ‘강병대(육

군 제1훈련소) 그리고 모슬포’를 2006년 펴냈다.  

 

교사로 재직 중 모슬포 역사자료를 모아 지역축제 때 열었던 전시회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자료

집 출간에 이르렀다. 김 교사는 2004년 강병대교회에서 기록사진을 전시하는 역사전시실을 개관

할 때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김 교사는 “강병대교회를 거쳐 간 인물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의 딸인 조선부 여사가 

있었다”며 “피난을 왔던 조 여사는 활발한 목회활동으로 5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밝

혔다. 참고로 조선부 여사가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은 자료집에 수록됐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요인은 물론 참전 16개국 고위 사절단도 모슬포비행장에 내리면 반

드시 이 교회에 들렸다”며 “교회 근처의 미군 고문단 1개 중대 병력도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

리곤 했다”고 말했다.  

 

참전 유엔군 사절단은 장병들의 훈련 받는 모습을 참관하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됐다

고 그는 설명했다.  

 

개신교 교회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그는 “오전에는 개신교측이 예배드리며 목회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올리는 사

목활동이 병행됐다”며 “당시 20대였던 군종신부는 신성여고 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신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도영 훈련소장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신앙심의 고취 필요성을 느껴 강병대교회를 

짓게 됐다”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유치원도 운영되면서 피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폭넓은 교류를 

형성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공병부대원들이 현무암을 쌓고 기둥을 올리는 등 이들의 땀과 희생이 무엇보

다 컸다”며 “훈련을 받다가 차출돼 교회 건축사역에 동원됐는데 5개월 만에 완공한 것을 보면 노

동의 강도는 녹록치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부설 샛별유치원의 원아와 가족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그는 “원아들의 90% 이

상은 군인 및 피난민 가족이었다”며 “원아 대다수는 대정초등학교에 진학해 1, 2학년까지 다니다 

육지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강병대교회는 전쟁터로 떠나기 전 수많은 병사들의 기도가 이뤄졌던 역사적 장소”라며 “특

히 피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줬던 봉사와 전도로 군과 지역사회에는 기

념비적 장소로 각인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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